
민쌤: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
유쌤: 안녕하세요? 퐁당퐁당 유쌤입니다.

민쌤: 유 선생님,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?

유쌤: 네,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같이 바닷가에라도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.

민쌤: 네, 부부가 같이 하는 나들이 참 좋지요. 두 분은 서로간에 어떻게 부르세요?

유쌤: 저희는 이름을 불러요. 예를 들면 ‘지호 씨, 수영 씨’ 하는 것처럼요.

민쌤: 그렇군요.

유쌤: 민 선생님은 어떻게 부르세요?

민쌤: 저희는 ‘여보, 당신’ 이렇게 불러요. 처음엔 ‘여보’라는 말이 쑥스러워서 정말 하기

어려웠어요. 그런데 결혼 후에 어르신들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적당한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.

그래서 ‘여보’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.

유쌤: 네, ‘여보’라는 말은 아내 쪽이나 남편 쪽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지요.

민쌤: 맞아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우자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지요?

유쌤: 네, 막 결혼해서 신혼일 때는 ‘자기야’라고 많이 부르지요.

민쌤: 네, 이 호칭은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름 대신에 쓰는 말이에요. 영어로는 ‘honey, baby’

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?

유쌤: 그렇죠. 아주 달콤한 느낌이네요. 그런데 결혼 후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부 사이 호칭도

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?

민쌤: 맞아요. 아이들 이름을 앞에 붙여서 배우자를 부르기도 해요. ‘지호 아빠, 수영 엄마’

이렇게요.

유쌤: 그렇죠. ‘여보’라는 말도 쓰고 ‘누구 엄마’, ‘누구 아빠’ 이렇게도 불러요. 이 호칭은 부부

사이에만 쓰는 건 아니죠?

민쌤: 네, 이웃 사람들도 ‘지호 아빠’, ‘수영 엄마’ 이렇게 부르지요. 그런데 아이 이름을 넣어서

부르는 게 생소한 언어권도 있을 것 같아요.

유쌤: 맞아요.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낯선 문화지요. 왜 한국

사람들은 이렇게 부를까요?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

민쌤: 글쎄요. 음,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자녀 비중이 크기 때문에

자녀들의 이름을 부부 호칭에 넣어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.

유쌤: 아, 정말 그런 것 같네요. 자녀 인생과 부모 인생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잖아요?

민쌤: 그래요. 그리고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를 때는 주로 첫 아이의 이름을 넣지요?

유쌤: 네, 흔히들 그렇게 하지요. 개인의 이름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사회라서, 한국 사회에서는

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상대를 부르는 것 같아요.

민쌤: 문화의 차이가 서양과는 다른 독특한 호칭을 만들어 내는군요.



유쌤: 마침 문화 얘기를 하니까 호칭 공부할 때 한 학생이 했던 질문이 생각나네요.

민쌤: 무슨 질문이었는데요?

유쌤: 드라마에서 보니까 식당 주인에게 ‘이모’라고 부르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

질문이었어요.

민쌤: 아~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할 거 같아요.

유쌤: 네, 원래 이모는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.

민쌤: 그렇지요.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이모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했을 거예요.

유쌤: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.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

가족 공동체로 본다고요.

민쌤: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자 어른을 친근하게 부를 때 이모라는 호칭을 쓴다고

하셨군요.

유쌤: 맞아요. 남자 어른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삼촌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함께 얘기해

주었고요.

민쌤: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?

유쌤: 한국 식당에는 이모가 너무 많대요.

민쌤: (웃음) 맞는 말이네요.

민쌤: 여러분, 오늘은 다른 문화에서 보면 신기한 한국의 호칭에 대해 얘기를 나눠 봤어요.

유쌤: 네, 특히 부부 사이 호칭인데요. 혹시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‘여보, 누구 엄마,누구

아빠’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 ‘아하, 그렇구나.’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
민쌤: 그리고 친척이 아닌데 이모나 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‘사회를 가족

공동체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구나.’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.

유쌤: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요 단어를 골라 볼까요?

민쌤: 좋아요. 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?

유쌤: 호칭, 배우자, 생소, 이렇게 세 개예요. 호칭, 배우자, 생소.

민쌤: 이 단어들의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

이야기를 가지고 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

유쌤: 안녕히 계세요.

<주요 단어>

1. 호칭: 서로를 부름, 또는 부를 때 쓰는 이름.

- 새로 간 직장에서 쓰는 호칭이 아주 복잡해요.



- 젊은 여자들은 아줌마라는 호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

2. 배우자: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뜻함.

- 우리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곧 결혼해요.

- 인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.

3. 생소: 처음 하거나 보아서 익숙하지 않음.

- 이사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많은 것이 생소해요.

- 나이 든 사람들에게 힙합은 너무도 생소한 음악이지요.


